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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폭포는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룬 연못’이란 이름에 걸맞은 절경을 자랑하며, 천제연·정방과 

함께 제주 3대 폭포로 꼽힌다. 

  

‘높다란 절벽 고요한 모퉁이에 나무들 또렷또렷/쌍폭포 다루는 물줄기 눈발인 듯 말끔하다/바로 

큰 용이 잠겨 살고 있는 못이나/어떤 때는 뛰어 날아 구름 속으로 오르겠지.’ 

  

조선 중종 때 기묘화사로 제주에 유배를 왔던 ‘충암’ 김정(金淨)이 천지연(天地淵) 폭포를 보고 느

낀 감흥을 적은 시다.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이 폭포는 천제연 폭포, 정방 폭포와 더불어 제주의 3대 폭포로 불린다. 

높이 22m, 너비 12m의 폭포는 골짜기 양쪽에 울창한 숲과 기이한 바위가 절경을 이룬 가운데 



 

웅장하게 쏟아진다. ‘하늘(天)과 땅(地)이 만나 이룬 연못(淵)’이란 그 이름에 참으로 어울리는 모습

이다. 

  

폭포로 향하는 길도 무척 운치 있다. 매표소를 지나면 계곡 좌우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이어서 담팔수나무와 가시딸기나무, 산유자나무 등 다양한 수목들로 둘러싸인 산책로가 길

게 뻗어 있다. 

  

산책로를 느긋하게 걷다보면 하천에서 독특한 모양의 바위를 찾을 수 있다. 이 바위는 물결이 잔

잔한 날이면 수면에 미소를 띤 사람 형상이 보인다고 해 ‘미소바위’라 불린다. 

산책로 중간에는 하천을 건널 수 있는 ‘기원의 다리’가 있다. 다리 밑에는 원앙과 잉어, 거북이 모

양을 한 ‘삼복상’이 있는데 이곳에 동전 한 닢을 던져 소원을 빌면 세 가지 복이 이뤄진다고 한다. 

원앙은 사랑, 잉어는 입신출세, 거북은 장수를 상징한다. 

  

▲순천과 명문 그리고 용 

천지연 폭포는 신령스런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 서귀진(西歸鎭) 마을에 순천이란 어여쁜 여인이 살았다. 마음씨도 곱고 행실이 얌전해 동네 

총각 모두가 그녀를 마음에 뒀다. 그들 가운데는 명문이란 이도 있었다. 

  

순천은 열아홉살이 되자 이웃 마을의 강씨 댁에 시집을 갔다. 마을 총각들이 슬픔에 잠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충격이 컸던 명문은 마음을 잡지 못해 술과 노름, 싸움으로 하루하루

를 보내며 점차 막돼먹은 존재가 돼 갔다. 

  

그러던 어느 가을 순천이 친정나들이를 왔다. 그런데 그녀가 마을에 온 것을 우연히 명문이 보게 

된다. 그는 천지연 폭포에 숨어 그녀가 시댁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렸다. 

날이 어두워지자 길을 재촉하던 순천은 천지연 폭포에 이르러 명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명문은 대뜸 순천의 손을 잡고는 오래 전부터 흠모해 왔다며 이제부터 같이 살자고 통사정했다. 

순천은 겁이 났지만 자신은 남의 아내가 된 몸이니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간청했다. 

  



 

명문은 사정이 통하지 않자 윽박지르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녀를 와락 껴안고는 “여긴 아무도 없

어. 누구라도 나타나 내 일을 방해하면 너를 끌고 저 폭포로 뛰어내려 같이 죽을 거야”라며 위협

했다. 

  

그때였다. ‘우르릉’ 소리와 함께 천지연에서 무엇인가 솟구쳐 오르더니 순식간에 명문을 낚아채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잠시 기절했던 순천이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 위로 교룡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늘이 자신을 도왔다 여긴 그녀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자신의 발밑에서 반짝이는 여의주를 

발견한다. 그녀는 여의주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 시댁으로 돌아왔다. 이후 여의주 덕분인지 그녀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물론 집안도 크게 번창 했다고 한다. 

  

천지연 폭포 내 야외공연장 인근에는 이 용 전설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이 들어서 있다. 조형물은 

떨어지는 폭포 가운데 있는 여의주를 두 마리의 용이 지키는 형상을 하고 있다. 

  



 

 

▲새연교와 새섬 

천지연 폭포 주차장에서 300여 m 떨어진 곳에는 서귀포시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새연교가 있다. 

서귀포항과 새섬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제주 전통 고기잡이 배인 테우를 모티브로 설계된 우리나

라 최남단, 최장의 보도교다. 특히 새연교 주탑에는 조명 시설이 설치돼 빼어난 야경을 자랑한다. 

다리에 오르면 서귀포항을 비롯해 문섬, 범섬 등의 서귀포 앞바다와 한라산의 풍경이 한 눈에 들



 

어와 감탄을 자아낸다. 

  

새섬은 서귀포항을 방파제처럼 감싸고 있는 무인도다. 과거 초가지붕을 만들 때 썼던 띠(새)가 많

이 자생한다고 해 새섬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울창한 숲과 해변을 따라 섬을 일주할 수 있는 1.1km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바다와 어우러진 

원시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걷기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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